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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기의 고온처리에 따른 밀의 농업형질 특성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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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서론]

간장, 분얼 수, 엽수 및 종자의 크기와 색, 모양 등 종자특성은 밀의 주요 농업 특성이다. 특히 종자의 크기나 수는 

밀의 수량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최근 밀의 출수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밀의 생육과 등숙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고온환경 조건에서 국산 밀 품종의 생육 특성 및 종자성숙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고온처리는 무처리(자연조건), 출수기, 출수 후 14일 이후 비닐을 씌워 고온을 처리하였다. 시험재료는 금강 등 국산 

밀 품종 13개를 이용하였고, 농업형질(간장, 수장, 1수립수, 종자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구 수행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온도는 무처리구와 고온처리구가 각각 18.8°C와 20.1°C로 1.3°C의 차이가 났다. 1일 

최고 온도는 무처리구와 고온처리구가 각각 평균 28.7°C와 32.5°C로 3.8°C의 차이를 나타냈다. 생육조사 결과 수장은 

무처리구의 ‘고소’가 평균 9.89cm로 가장 길었다. 처리구에 따라서는 무처리구가 평균 7.83cm, 고온처리구가 7.67cm로 

약 0.16cm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수장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품종은 ‘우리’와 ‘고소’로서 ‘우리’는 

고온처리구가 0.92cm 컸으며, ‘고소’는 0.87cm 작았다. ‘수안’, ‘호중’, ‘조중’, ‘우리’, ‘신미찰’ 등 5개 품종은 고온에서 

수장이 길어지는 특성을 나타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그 외의 품종은 짧아졌다. 출수기 이후 고온의 영향은 간장, 수장, 

망장 등 밀의 생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수립수는 ‘금강’, ‘연백’, ‘우리’, ‘조경’ 등 4개 품종은 

출수기와 출수 후 2주부터 고온처리를 했을 때 평균 3.5∼12.8개가 증가하였고, 그 외 품종은 고온처리를 했을 때 평균 

1.0∼7.8개가 감소하였다. ‘조중’과 ‘중모2008’의 천립중은 고온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출수기와 출수 

후 고온처리의 천립중 차이는 ‘조중’은 2.05와 3.21g, ‘중모2008’은 1.08과 1.97g으로 각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 품종은 증감정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리터중은 ‘금강’, ‘호중’, ‘연백’, ‘우리’, ‘신미찰’ 등 5개 품종은 

고온에서 감소하였지만, 그 외 8개 품종의 변화폭은 1.0∼26.3g의 범위를 보였다. 출수기의 고온처리는 종자 길이와 

폭의 감소폭이 0.09mm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백중’, ‘우리’, ‘조경’, ‘중모2008’, ‘신미찰1호’가 고온에서 종자 

길이 감소폭은 0.09mm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신미찰’은 0.03mm 증가하였고, 그 외 품종은 약 0.02∼0.06m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의 무처리구와 고온처리구간 Roundness의 차이는 약 0.01∼0.04로 나타났으며, 무처리

구와 고온처리구간 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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